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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끼리 석유 거래 11명 입건
판매법인 묵인 아래 불법거래 … 석유제품 5500만원 상당 공급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월12일 직영주유소를 통해 일반 석유 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한 혐의(석유사업

법 위반-수평거래)로 모 석유류 판매법인과 직원 차모(40) 씨, 직영 주유소 운영자 김모(37) 씨 등 3명을 불구

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석유를 공급받은 박모(37) 씨 등 일반 판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법인과 차모 씨 등은 2003년 12월5일부터 1월14일까지 경북 경산시 대평동의 김모 씨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를 통해 박모 씨 등 인근 8개 일반 판매업자들에게 등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29만5341리

터(시가 5500여만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이다.

경찰은 석유사업법상 판매업소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판매업자들이 수송시간 문제와 저유시설 협

소 등의 사유로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관행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모 

씨가 본사의 묵인 아래 석유류를 공급해 판매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법인 등의 영업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법인이 다른 직영주유

소를 통해서도 일반 판매업자에게 석유류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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